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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ti-obesity effects of the main single medicinal 
herbs which have effects on obesity or metabolic syndrome. 
Methods: We selected the 8 main single medicinal herbs, and then 3 databases were searched 
using search words “obesity”, and “each scientific name of selected 8 main herbs”. 
Results and Conclusions: Only Ephedra sinica and Panax ginseng were analyzed through 3 
methods, in vitro, animal studies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s, Ephedra sinica was 
shown weight loss effects in RCTs, but Panax ginseng couldn’t. Other 6 selected medicinal herbs 
were not verified in RCTs, all had anti-obesity effects in high fat fed mice (or rats) and the others 
except for Radix notoginseng and Radix puerariae had inhibitory effects on lipid accumulation in 
3T3-L1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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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비만 유병률은 31.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비만

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관련 질환의 유병률 역시 상승

하면서 비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1). 

비만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 다수가 지방변, 오심, 구

토, 두통, 불면증,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2), 특히 많이 사용되어 왔던 sibutramine의 

경우는 최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

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밝혀져 국내 판매가 금지되었

다3).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 약물 치료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은 꾸준히 높으며, 비만에 적용 가능한 한약 소재 발굴에 대

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을 분석, 고찰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관련 연구가 국내외

에서 이미 수 편이 발표된 바 있는데,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로는 복합 약물 처방 및 마황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4), 

국외에서 발표된 연구로는 복합 약물 처방의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5) 및 대사증후군6) 또

는 비만 관련 한약의 분석 연구7)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한약 복합 처방 위주로 이뤄져 있어 개별 본

초에 대한 항비만 효과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마저 국

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약재 또는 식품이 다수 포함

된 연구들이어서 국내 한의학의 실정에서는 실효성이 부족

한 점이 있었다. 이에 저자는 항비만 및 대사증후군 개선 효

과가 밝혀진 주요 본초 중 국내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물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이들의 항비만 효과들을 분

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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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연구방법

1) 조사 약물 선정 기준 및 자료 검색 방법

조사 대상 약물을 미리 선정하지 않고, herb, herbal 

medicine, plant medicinal 및 obesity를 검색어로 예비 검

색을 실시한 결과, key word에 herb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등의 이유로 약효가 알려진 비만 관련 주요 약

재임에도 불구하고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

에 문헌 검색의 정확성 및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사증후

군 또는 항비만 효과가 밝혀진 주요 단미를 문헌 고찰을 통

해 우선 선정한 후 해당 약물명을 직접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Yin 등6)의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치료 효과 약

물로 언급된 22개 약물(알로에, 육계, 산사, 산수유, 여정자, 

구기자, 영지, 건강, 감초, 삼칠근, 길경, 호박, 황기, 대황, 

갈근, 지황, 단삼, 황정, 옥죽, 용버들, 결명자 및 녹차) 중 항

비만 효과에 대한 연구 없이 항당뇨, 항고지혈 효과를 중심

으로 연구가 이뤄진 약물(육계, 여정자, 영지, 건강, 감초, 

황기, 대황, 지황, 옥죽, 용버들, 결명자 및 단삼)과 식품이

거나 한방에서 거의 처방하지 않는 약물(알로에, 호박, 녹

차)을 제외한 산사, 산수유, 구기자, 삼칠근, 갈근, 단삼, 황

정의 6개 약물을 조사 약물로 선정하였다. 또한 Hasani- 

Ranjbar 등7)의 연구에서 항비만 효과가 우수하다고 언급된 

4종의 약물(마황, 인삼, 라자, 여주) 중 국내에서 거의 처방

되지 않거나 식품에 속하는 것(라자, 여주)을 제외한 마황, 

인삼 총 2개 약물을 함께 선정하여 총 8종의 약물에 대해서 

문헌 검색을 하였다. 

해외 자료 검색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edline Database인 PubMed를 이용하였으

며, 사용한 검색어는 개별 약물의 ‘학명’과 ‘Obesity’를 배합

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국내 자료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4U)’와 ‘한국학술정보원(KISS)’을 통해 검색하였

다. 논문 선정 기준은 생체 외 실험(in vitro), 동물실험 및 

인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으로 하였으며, 대상 약물 외에 다른 

약물 또는 성분을 복합 투여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결  과

1. 논문 선별

연구 검색 기준에 맞추어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연

구는 34편이었으며, 이 중 in vitro 연구는 12편, 동물 실험

은 24편이었으며, RCT 연구는 3편이었다(중복계산됨) 

(Table 1)8-41).

2. 본초별 항비만 효과

1) 마황

3T3-L1 지방세포 분화 실험에서 마황의 지방세포 축적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8), 발효 마황의 효과를 실

험한 연구도 있었는데, Bifidobacterium longum, Lacto-

bacilluscasei, Lactococcusconfusus (LO)의 3종의 유산균

으로 각각 발효된 마황을 분화 유도된 3T3-L1 세포에 처리

했을 때, LO로 발효된 마황이 지방 분화에 관여하는 전사인자

인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γ 

mRNA를 가장 많이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 동물실

험에서는 고지방사료 섭취로 유도된 비만쥐에 마황을 투여

한 결과 body weight (BW), triglyceride (TG),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ree fatty acid, fasting blood glucose 

(FBG)의 감소,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의 증가 

및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의 감소가 나타났다10-13). 또한 골격근 내에서 지방산 산화

와 관련된 PPARα, fatty acid binding protein c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산 산화를 증가시

켜13) 골격근 내 지방산 산화 증가를 통한 인슐린 감수성 증

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서 언급된 Shin9)

의 연구에서 비만쥐에 LO로 발효된 마황을 8주간 투여했

을 때, 고지방 사료 섭취(high fat fed diet, HFD) 대조군에 

비해서 HFD+마황, HFD+LO 발효 마황 투여군의 체중증

가 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나, 마황군과 LO 마황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항불안 억제 실험에서는 LO 

마황군은 불안 증세를 나타내지 않아 발효 마황이 마황의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황 단독으로 수행된 RCT 연구는 1편이었으며, 

저열량 식이를 병행하면서 8주간 투여 시 마황군이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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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obesity Effects of 8 Selected Single Medicinal Herbs

Name In vitro Animal stud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phedra sinica 3T3-L1 adipocyte: lipid 
accumulation↓8)

3T3-L1 adipocyte: 
PPARγ↓
(Ephedra sinica 
fermented with LO)9) 

HFD mice: BW, FBG↓, HDL-C↑, PPAR-α adiponectin↑, 
TNFα↓10)

HFD mice: BW, FBG, TG, AST, ALT↓, HDL-C, TC↑11)

HFD rats: BW, TG, LDL-C, FFA, FBG↓12)

Obese zucker rats: BW, TG, FFA, FBG↓, PPARα, FABPc in 
skeletal muscle↑13)

HFD rats: anti-anxiety↑ (ephedra sinica fermented with LO)9)

Obese women: 
BW↓,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MR 
compared with 
placebo and Evodia 
rutaecarpa14)

Panax ginseng 3T3-L1: 
lipid accumulation↓ 

PPARγ, C/EBPα, aP2, 
leptin↓15)

C2C12 cell: AMPK↑,
  FFA oxidation↑16)

HFD mice: BW, white adipose tissue weight↓
PPARγ2, SREBP-1c, LPL, FAS, DGAT1 in white adipose 

tissue↓17)

HFD mice: BW↓, adipose tissue mass↓, blood vessel density, 
MMP activity in adipose tissues↓ angiogenic factors (VEGF-A 

and FGF-2)↓, angiogenic inhibitors (TSP-1, TIMP-1, and 
TIMP-2) in adipose tissues↑18)

HFD rats: BW, fat mass↓phosphorylation of IRS-1, Akt, and 
membranous GLUT4 in muscle↑19) 

Ob/ob mice: PPAR-gamma γ LPL in adipose tissue↑, GLUT4, 
IR in the skeletal muscle and liver↑20)

OLETF rats: AMPK↑, PGC-1α, NRF-1, MEF-2, cytochrome c, 
COX-4, and GLUT4 in skeletal muscle PGC-1α, UCP-1 in 
BAT↑16)

Obese healthy 
women: no changes 
in BW, FI and other 
obesity related 
parameters,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scale 
(KOQOL)↑21)

Overweight healthy 
subjects: no changes 
in BW and insulin 
sensitivity22)

Crataegus  fructus 3T3-L1 adipocyte: 
lipid accumulation↓24,25)

HFD rats: BW, TG, TC↓
23)

HFD hamsters: BW, TG, TC, LDL-C↓24)

HFD rats: BW, TG, TC, FFA, LDL-C↓25)

None

Fructus corni 3T3-L1 adipocyte: lipid 
accumulation↓, 
C/EPBα, PPARγ↓26)

HFD mice: lipid accumulation in liver, TG, BW, fasting glucose↓27) None

Fructus lycii 3T3-L1 adipocyte: 
adipocyte: lipid 
accumulation↓, FFA↑, 
GLUT4↑28)

SD rats: BW, TG, TC↓29) None

Radix notoginseng 3T3-L1 adipocyte: glucose 
uptake, GLUT4 
translocation and 
glycogen synthesis30)

HFD rats: BW, glucose, TC↓, adiponectin, HDL-C↑31)

HFD rats: BW↓, TC, TG, LDL-C, HMG-CoA reductase↓, 
HDL-C↑32)

KK-Ay mice: BW, FBG, TG, IRI↓33)

None

Radix platycodi  3T3-L1: differentiation, lipid 
accumulation↓34)

C2C12: AMPK/ACC 
phospholylation↑34)

Obese mice: BW, FBG, HOMA-IR, TG, TC, leptin↓34)

HFD mice: BW↓, hepatic triglycerol↓35)

HFD rats: BW, TG, LDL, TG, AST, ALT↓36)

None

Radix puerariae 3T3-L1: differentiation, 
PPARγ↑37)

3T3-L1: differentiation, lipid 
accumulation, PPARγ, 
aP2, GLUT4↑38)

HFD rats: BW↓, glucose intolerance↓, leptin, resistin, 
adiponectin↓39)

Obese rats: BW↓, FBG↓, insulin sensitivity↑40)

Obese rats with estrogen defieiency: BW↓, leptin, PPARγ 
PGC-1a, FDFT1, ACC↑41)

None

PPAR: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LO: Lactococcusconfusus, HFD: high fat fed diet, BW: body weight, FBG: fasting blood 
glucos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TG: triglycerid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TC: total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FA: free fatty acid, FABP: fatty acid binding protein, 
RMR: resting metabolic rate, C/EBP: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C/EBP), aP: adipocyte protein, FI: food intake, AMPK: adenosine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MMP: matrix metalloproteinases,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FGF: fibroblast growth 
factors, TSP: thrombospondin, TIMP: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 KOQOL: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SREBP: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LPL: lipoprotein lipase, DGAT: diglyceride acyltransferase, IRS: insulin receptor substrate, Akt: protein kinase 
B, GLUT: glucose transporter, OLETF: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rats, PGC: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 NRF: nuclear respiratory factor, MEF: myocyte enhancing factor, COX: cyclo-oxygenase, UCP: uncoupling protein, BAT: brown 
adipose tissue, SD: Sprague Dawley, IRI: insulin resistance index, ACC: acetyl CoA carboxylase, HMG-CoA: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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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수유 복용군에 비해서 체중 감량이 가장 많았으나, 기

초대사율에는 세 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14). 

2) 인삼

3T3-L1 지방세포 분화 실험에서 홍삼의 지방세포 축적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세포 특이 유전자인 

PPARγ,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α, adipocyte 

protein 2와 leptin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C2C12 골격근 세포에서는 혈당 조절 및 에너지 대사

와 관련된 adenosine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AMPK)의 활성을 올리며,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비만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는 BW, 지방조직 무게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조

직에서 지방분화와 관련된 요소인 PPARγ2, sterol regu-

latory element-binding protein-1c, lipoprotein lipase, 

fatty acid synthase 및 diglyceride acyltransferase 1의 발현

을 억제시켜, 지방 생성을 억제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17). 

또한 인삼이 혈관 생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에 착

안하여 이뤄진 연구에서 지방 조직에서의 혈관 분포가 감소

하고, 혈관생성억제 인자들의 증가 및 혈관생성인자들의 감

소가 나타나서, 지방세포에서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지방

생성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18). 또한 비

만쥐의 골격근 조직에서는 인슐린 민감도와 관련된 인자인 

insulin receptor substrate (IRS)-1, protein kinase B 

(Akt), glucose transporter (GLUT)4의 상승이 관찰되어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작용하였으며19,20), 비만형 당뇨쥐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rats)의 골격근 조

직과 갈색지방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과 관련된 인

자인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 (PGC)-1α, nuclear respiratory factor (NRF)-1, 

myocyte enhancing factor-2의 상승이 나타나서 미토콘드

리아 생합성 증가를 통한 대사율 증가 또는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16).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body mass index (BMI) 25 이상의 비만 여성

을 대상으로 홍삼을 8주간 투여 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BMI, 허리둘레, 음식섭취량 및 비만관련 혈액 성분의 차이

는 없었으나, 비만관련 삶의 질 척도(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scale)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

다. 이에 저자는 홍삼이 체중, 혈액학적 변화 등 비만에 대

한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삶의 질 등 비만관련 2차적인 문제

들의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21). 또한 건강한 과

체중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복용 시 체중감량 및 인슐린 민

감도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22). 

3) 기타 약물

3T3-L1 지방세포 분화 실험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약물은 산사23,24), 산수유26), 구기자27), 길경34)

이었으며, 반대로 갈근은 지방 분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7,38), 삼칠근의 지방세포 분화억제 관련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C2C12 골격근 세포에서 길경은 

AMPK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비만쥐 동물모델에서는 산사23-35), 산수유27), 구기자29), 

삼칠근31-33), 길경34-36) 및 갈근39-41)의 체중증가 억제와 

TG, total cholesterol의 억제 효과 등이 나타났다. 또한 삼

칠근은 지질 합성 호르몬인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HMG-CoA) reductase와 FBG, IRI를 감소

시켰다32,33). 산수유의 경우 주성분인 anthocyanins, ursolic 

acid 분리 추출하여 비만쥐에 8주간 투여한 결과 간에서의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고, TG, BW, FBG를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27). 갈근은 난소제거로 estrogen 결핍으로 비

만이 유발된 쥐에서 항비만 효과를 나타냈다41).

한편, 마황, 인삼을 제외한 상기 약물의 단독 투여 RCT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8종의 본초 중 in vitro, 동물실험 및 

RCT 연구가 모두 이뤄진 약물은 마황, 인삼의 2종에 불과

했다. 그 중 마황은 Hwang 등4)의 연구에서 국내에서 비만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초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연

구에서 in vitro 실험에서 지방세포의 분화억제 효과8)와 비

만형 동물모델에서 체중조절, 지질대사 조절 및 골격근 내 

지방산 산화 증가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감소 효과를 나

타내었다9-13). 마황의 주성분인 ephedrine은 α-, β1-, 

β2-agonism에 의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서 열발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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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또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

여 norepinephrine 분비를 증가시켜서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43).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 마황의 효능, 안전성 검증을 위한 RCT 연구가 많이 

이뤄졌으나, 대부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caffeine 등을 

병용 투여했거나, 마황의 주요 성분인 ephedrine을 이용한 

연구여서 본 연구의 선정 논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항비만 관련 마황 및 ephedrine의 효과 분석을 

위한 RCT 연구 분석은 이미 타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는

데, 마황 및 ephedrine의 복용은 중등도의 단기간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대조군에 비해 1개월에 0.9 kg의 체중 감

량 효과를 나타내는 것44)으로 밝혀져 마황의 체중 감량, 항

비만 효과는 타 본초에 비해 우수하게 검증되어 있다. 그러

나 마황의 안전성은 주의해야할 부분으로 마황의 부작용으

로 정신신경계, 자율신경계, 위장관계 문제 혹은 빈맥이 나

타날 수 있다44). Shin9)의 연구에서 발효 마황이 발효하지 

않은 마황에 비해 항불안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이에 발효 마황이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

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삼의 주성분은 ginsenosides로 Rb1, Rb2, Re, Rd와 

Rg1 등으로 나눠지는데45) 대사증후군 관련 인삼 및 홍삼의 

작용은 혈당조절, 인슐린 민감도 증가, 지질대사 개선, 체중

감량 및 에너지 대사 증가 등이 밝혀져 있다6). 인삼 역시 마

황과 함께 타 약물에 비해 다양하게 항비만 효과가 실험된 

약물로, in vitro 실험에서는 지방 세포에서의 지방축적 억

제, 지방 분화 관련 전사인자의 발현 억제 효과가 나타났으

며15), 골격근 세포에서의 지방산 산화 증가, AMPK 활성화

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16). 비만형 동

물 모델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체

중감소, 지방조직의 무게 감소, 지방조직에서 지방 분화 관

련 전사인자의 발현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17), 골격근 조직

에서 인슐린 민감성과 관련 있는 IRS-1, Akt와 GLUT4의 

상승이 나타나서19,20)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골격근 조직 및 갈색지방조직에서 미토

콘드리아 생합성 또는 열발생과 관련된 PGC-1α, NRF-1, 

MEF-2 또는 uncoupling protein-1의 발현 증가가 나타나

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및 

대사율 항상 효과도 기대된다16). 이러한 in vivo, 동물실험 

결과에 비해서 건강한 과체중 또는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RCT 연구에서는 유의한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체중 관련 없이 2형 당뇨병에 대한 RCT 연구에서

는 12주간 인삼복용 시 혈당 및 인슐린 조절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46). 

그 외 약물 중 3T3-L1 adipocyte를 이용한 in vitro 실험

에서 지방세포의 분화억제, 지방합성 억제 효과가 나타난 

약물은 산사23,24), 산수유26), 구기자28) 및 길경34)이었다. 그

러나 갈근은 반대로 지방 분화를 촉진시키며, 지방 분화 및 

인슐린 작용과 관련된 PPARγ, GLUT4를 상승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서37-41), 지방 분화 증가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및 

혈당 강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약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칠근은 지방 분화 관련 실험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

지만 지방세포에서 glucose uptake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30), 지방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Hong26)은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 

30종(산수유, 반하, 백작약, 진피, 오미자, 백출, 상지, 하수

오, 황금, 차조기, 산사, 황기, 길경, 희첨, 의이인, 홍화, 마

황, 택사, 대황, 적소두, 상심자, 감초, 솔잎, 시옆, 인진, 상

엽, 비파옆, 상백피, 죽엽 및 결명자)을 선별하여 3T3-L1 

지방세포에서 지방 합성 억제 정도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

였는데, 산수유, 백출, 대황이 가장 높은 지방분화 억제 효

과를 나타냈으며, 반대로 솔잎, 상엽, 상심자는 지방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산사 등 6종의 약물 모두 

체중감소, 지질대사개선, 혈당 감소 효과를 나타났다. 이 중 삼

칠근은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HMG-CoA 

reductase를 억제시켜서 지질 대사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2,33), 삼칠근의 주성분인 saponin (ginsenosides 

Rb1, Rg1, Rd, notoginsenoside R1 등)이 비만, 대사증후

군 개선 효과의 핵심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47). 또한 갈근은 

난소제거로 비만이 유발된 쥐에서 항비만 효과를 나타냈는

데, 이는 estrogen receptor β에 대한 agonist로서 작용을 하

여 phytoestrogen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48)인 것으로 보

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비만 및 대사증후군 개선에 주된 작용

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8종의 약물의 항비만 효과를 분석을 

한 결과, 관련 효능 및 작용이 가장 많이 밝혀진 약물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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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인삼이었으며, 마황은 RCT 연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잘 입증된 약물이며, 인삼은 in vitro와 동물실험에서 효능 

및 기전이 밝혀졌지만, RCT 연구에는 뚜렷한 항비만 효과

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그 외 산사, 산수유, 구기자, 삼칠

근, 길경 및 갈근은 개별 본초로는 RCT 연구가 이뤄지지 않

았거나, 마황, 인삼에 비해서는 효능, 기전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본초의 항비만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검색의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 약물을 미리 선정하였으나, 오

히려 이로 인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형

식을 갖추지 못하고, 검색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후속 연구

를 통해 보다 본초의 항비만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문

헌 고찰이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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